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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의 경제적 파급 효과의 범위

는 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효과와 사업 완료

후발생하는효과로구분할수있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 투자의 경우 사업 기

간 중 투자 지출로 인해 산업 부문간 연계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간접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또, 도로 건설로 인한 시간 절약

과 물류비 감소, 접근성 제고에 따른 신규 수

요 창출 등의 모든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을 포함하는 효과는 직접 효과라고

할 수 있다.

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 효과

이론적으로 직접 효과는 SOC 투자로 인

한 모든 사회적 순편익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 사

회적 편익의 범위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계량

화하기는 더욱 어렵다. 즉, 비용 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에서 편익은 투

자 사업의 유형, 지역적 범위, 기간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도로 사업과

항만 사업은 편익 항목, 편익의 수혜 지역, 편

익 발생 기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익의

범위는 서로 다를 것이다. 반면 간접 효과는

SOC 투자에 따른 모든 사회적 순편익을 포

함하지는 않지만 SOC 건설 기간 중 각 산

업 부문에 미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 효

과의 범위가 분명하고 수치화가 가능한 경제

적효과이다.

산업 연관 모형(Input-output mod

el)은 이러한 간접 효과 계측에 유용한 도구

이며, 특히 지역 산업 연관 모형은 전국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간 연계 효과를 통해

해당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에 미치는 효과

를 파악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거시 경제

및 지역 경제 운용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있다.

8,9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그러면 산업 연관 모형을 이용하여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대부분 SOC 투자의 성

격인 토목 건설 부문에 1조원을 투자 지출하

는 경우 생산, 부가가치, 고용 부문에 미치는

간접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로 하자. 한국은행의 199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생산, 부가가치, 고용 부문

의 파급 효과는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다. 

우선 생산 유발액은 전 산업에 걸쳐 2조

1,147억원으로 투자 지출액의 2.15배의

규모이다. 산업별로는 제1차 금속 및 비금속

광물로 주로 원자재 산업과 설계 및 감리 등

사업 서비스 부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규모는 작지만 공공

행정 및 국방 부문을 제외한 전 산업 부문에

걸쳐파급효과가있는것을알수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 유발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은 총 8,962억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기본적으로 각 산업별

생산 유발액 규모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

1조원의 SOC투자 - 그경제적파급효과는
- 전 산업에 걸쳐 2.1조원의 생산 유발, 3만 5,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 

1조원을 SOC 성격의 토목 건설 공사에 투자할 경우 생산
유발액은 전 산업에 걸쳐 2조 1,147억원 규모인 것으로 분
석됨으로써 투자액의 2.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산업별 부가가치율이 다르기 때문에 생

산 유발액과정확히일치하는것은아니다. 

생산 유발 효과는 제조업 부문이 크지만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서비스업 부문의 부가

가치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부문의부가가치유발효과가크게된다.

마지막으로 토목 건설 부문에 1조원을 투

자하는 경우 약 3만 5,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설업 부문에 약 1만 9,0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고, 다음으로 서비스업에

9,000여 명이, 그리고 제조업 등에 7,000

여 명의 취업 유발이 있게 된다. 생산 유발

효과는 제조업 부문이 크지만 생산 단위당

고용 계수가 높은 서비스산업에 취업 유발

효과가더크다. 

SOC 투자 지출의 성격

이러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SOC 투자

지출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 부문 투자의 경

우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투자

지출의 효과는 투자 지출의 규모에 달려 있

게 된다. 

그러면 SOC 투자 지출은 다른 산업 부

문에 투자하는 경우와 구별되는 어떠한 특성

이 있을까? 

우선 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간접 효과가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 페이지의 표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생산 유발 계수는 건설업의 경

우 투자 지출액의 2.01배로 다른 산업 부

문에 비해 가장 크며, 고용 유발 계수도 10

억원 투자 지출하는 경우 무급 종사자를 포

함하는 취업자의 수는 32명으로 농림어업이

나 서비스업보다 작지만 피용자의 경우에는

27명으로 서비스업과 함께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SOC 투자는 경제적 파급 효

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

문에 경기 부양 및 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종 수요 항목별 경제적

파급 효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수요는 크게 소비와 투자로 나눌 수 있는데

생산 유발 효과는 소비보다는 투자가 크며,

투자 중에서도 주로 SOC 투자 지출 성격

의 정부 고정 자본 형성의 생산 유발 계수가

투자 지출의 2.0배로 민간 부문 및 소비 부

문(약 1.5∼1.6)에 비해 크다.

다음으로 SOC 투자는 장기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다른 산업 부문에 대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바로

이 점이 SOC 투자의 실질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직접 효과로 분류한

다. 즉 도로·철도 등의 건설로 인한 시간

절약, 물류비 감소 등에 의한 생산 비용 감

소, 그리고 접근성 제고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 등 다른 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회간접자본이라

고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SOC 투자는 다른 산

업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고르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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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늘려야 한다

토목건설업 부문에 1조원 투자시 경제적 파급 효과

일련
번호

주 : 1) 한국은행 산업 연관표(1995년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
2) 산업 부문별 부가가치 유발액은 생산 유발액에 산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정.

산업(통합 대분류 28부문) 생산 유발액 부가가치 유발액 고용 유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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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

8,690

44,524

13,616

4,495

25,576

14,938

32,410

39,819

186,023

157,498

70,429

25,089

59,059

3,749

12,193

2,709

24,218

1,004,933

35,290

6,203

44,070

17,133

41,470

189,392

0

13,717

3,720

33,822

2,114,785

5,699

30,490

3,898

1,357

7,525

6,109

11,582

11,957

68,754

34,799

23,326

8,560

19,869

1,233

3,651

1,009

11,738

414,841

23,265

3,291

22,272

13,665

29,481

125,599

0

10,120

2,145

3

896,238

733

511

115

103

303

296

55

345

1,826

602

1,006

300

792

57

91

68

106

18,852

1,888

1,151

991

207

1,108

2,734

0

398

240

0

34,878

(단위 : 백만원, %, 명)



The Construction Business Journal 2003 . 10·3333

Cover  Story

각 산업 부문에 1단위의 투자 지출을 할 경

우 각 산업 부문에 미치는 유발 계수의 변이

계수를 보면 건설업 부문은 2.59로 통합 대

분류 28개 산업 중 기타 부문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각 산업 부문에 미

치는 파급 효과의 정도가 가장 고르다는 것

을알 수있다.

이상의 논의는 사회 간접 투자의 직·간접

효과와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성격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는 사업비 지출에

따른 정(正)의 파급 효과만을 분석할 뿐이며

재원 조달에 따른 부(負)의 파급 효과를 함

께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 정책 대안 혹은 사업들 간에

사업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의 상

대적 비교는 가능하나 서로 다른 사업 간 절

대적 비교나 특정 사업에 대한 효과의 절대

적인 크기를 판단하는 데는 그 유용성에 한

계가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사업 간의 상대적

파급 효과를 비교할 때에도 비교의 목적이

경제적 파급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있다면

사업간 특성의 차이에 따른 투입 구조 및 투

자 배분 구조의 차이 등에 따른 파급 효과의

차이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점도 잊지 말

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은 어떠한 투자보다

도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가장 바람직한 투자

라든가, 사회간접자본이 투자가 가장 우선되

어야 한다거나,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든가 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개별 사업의 투자 지출의 목적, 투자 지출

효과의 수혜 지역 혹은 계층, 투자의 효율성

및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산업별 유발 계수의 변이 계수

일련
번호

자료 : 한국은행 조사제2부, 「1995년 산업연관표 개요」, 1998 . 4에서 계산.

산업 대분류 산업 대분류변이 계수 변이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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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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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3.22

3.39

3.45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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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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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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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품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비금속광물 제품

공공 행정 및 국방

수송장비

광산품

섬유 및 가죽제품

도소매

농림수산품

전기·전자 기기

교육 및 보건

운수 및 보관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화학 제품

전력 가스 및 수도

목재 및 종이 제품

금융 및 보험

제1차 금속

통신 및 방송

석유 및 석탄 제품

산업별 생산 및 고용 유발 계수

구분
생산 유발 계수 고용 유발 계수(1995년)

주 : 고용유발계수는 생산 10억원당 유발 인원을 의미.
자료 : 한국은행 조사제2부, 「1995년 산업연관표 개요」, 1998 . 4.

1990 1995 취업자 피용자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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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건설 공사에 1조원을 투자할 경우 건설업에 1만 9,000
여 명, 서비스업에 9,000여 명, 제조업에 7,000여 명 등 총
3만 5,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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